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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민주 대선 후보 성큼

트럼프 자력 후보 희망 살려

미국민주당과공화당의대선경선선두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

널드 트럼프가 18일(현지시각) 분수령으

로꼽히는뉴욕결전에서승리를거뒀다

이로써 클린턴 전 장관은 당 대선 후보

로지명되는데필요한대의원과반확보를

위한 8부능선에올라섰으며 트럼프역시

선두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자력으로 당

주자가될수있는길을다시열었다는관

측이나왔다

민주당은 87%가개표된이날오후 11시

현재클린턴전장관이573%의 득표율을

얻어 427%에 그친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을크게이겼다

이날 CNN 등의 출구조사에서는 두 후

보가 접전을 펼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막상 뚜껑을열어보니그간의여론조사대

로클린턴전장관이샌더스의원을두자

릿수차이로여유있게따돌렸다

클린턴 전 장관은 7연패의 사슬을 끊고

자신이 상원의원을 2차례 지낸 텃밭이자

승부처로꼽혀온뉴욕에서낙승함에따라

큰이변이없는한당대선후보가될가능

성이매우커졌다고미언론은전했다

지금까지 1758명의 대의원을 확보해둔

클린턴 전 장관은 291명의 대의원이 걸린

이날뉴욕주승리로 170명가량을추가함

에따라대의원과반인매직넘버의80%를

차지하게됐다

또 남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210

명)와 캘리포니아 주(546명) 경선에서도

클린턴전장관의낙승이예상된다

83%가 개표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599%의 득표율을 얻어 압도적 1위를 차

지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252%로

2위를 차지했고 트럼프를 위협해온 2위

주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이

149%로꼴찌에그쳤다트럼프가경선레

이스를 통한 자력으로는 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수 있는 대의원 매직넘버(1237명)

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광범위한 관

측에도 뉴욕 주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레이스는예측불허의상황에빠졌다

그러나이날승리에도트럼프가자력으

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

다는관측도여전하다 뉴욕 주에걸린대

의원95명을대부분챙김으로써확보대의

원이 800명을 훌쩍 넘어매직넘버에상당

히 접근하기는 했지만 남은 15개 주에서

도 이와 같은 선전을 펼치지 않는한 과반

확보에는실패할수있기때문이다

만약 트럼프가 오는 6월 7일 경선까지

과반을 확보하면 그는 7월 전당대회에서

그대로당대선후보로지명된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결선투표 격인 경쟁

전당대회가열리게되며트럼프의후보지

명 가능성은 상당히 작아진다 트럼프의

대선 후보 지명에 반대해온 당 수뇌부가

이 전대를 통해 트럼프를 주저앉히고 크

루즈 의원이나 제3의 후보를 주자로 옹립

한다는구상을갖고있어서다 연합뉴스

트럼프 힐러리

美대선뉴욕경선승리힐러리 8부 능선넘어트럼프는불안한 1위

빈센트브룩스주한미군사령관지명자

는 19일(현지시각)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

하지않는다면한국은스스로안보를위해

자체적인핵무장에나서는방안을검토해

야할것으로보인다고경고했다

브룩스 지명자는 이날 미국 상원 군사

위원회가 주최한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이같이밝히고 한국에대한미

국의핵우산제공은매우중요하다고밝

혔다

확장억지개념의미국의대한국핵우산

공약은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

던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에서공식화된이후지금까지유지되고있

다

브룩스 지명자는 존 매케인(공화애리

조나) 위원장이 한국에 더이상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한국이 자체적 핵무

기 역량 개발에 나서도록 동기를 부여한

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스스로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것(핵무장)을 검

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

했다

브룩스 지명자는 이어 한국이 자체적

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것이 좋은 생각

이라고보느냐는질문에 현시점에서그

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우

리는한반도비핵화를여전히추구하고있

다고강조했다

그는 조 도넬리(민주인디애나) 상원의

원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에 변

화가 없느냐고 묻자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은 매우 중요하며 위기 시에 우리가

대응할수있는옵션의일부가돼야한다

고주장했다

또한 브룩스 지명자는 매케인 위원장

이 한국이주한미군주둔비용에기여하

는것을인정하는것이중요하다며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국은 주한미군 주

둔비용에 대해 상당한 부담(significant

load)을 하고 기여를 하고 있다고 답변

했다

트럼프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기한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을 일축한 것으로

볼수있다

연합뉴스

브룩스주한미군사령관지명자 핵우산없으면韓핵무장검토해야

연쇄 강진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미아소에서 20일 구조대원

들이실종자수색작업을벌이고있다 이번강진으로인한사망자는전날 3명이추

가로확인되면서 47명으로늘었다 연합뉴스

일본 구마모토(熊本)현을 강타한 연

쇄지진이일본정치권을흔드는변수로

부상했다

우선 중참의원 동시 선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소비세 인상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나오고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올해 여름 예정된 참

의원선거때중의원선거까지함께하는

구상을보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20일

보도했다

지진 피해를 본 구마모토현에서는 참

의원 선거를 하기조차 쉽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해 동시 선거를

하는것은 현지 지방자치단체에큰부담

이 되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오고있다

동시선거를강행하는것은재해복구

에큰지장을줄수있다 1995년 한신

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일명고베대

지진)이나 2011년 동일본대지진 후에

피해 지역의 자치단체장 선거가 연기된

사례도있다

집권자민당의한간부는지금은선거

를 논할 때가 아니다는 뜻을 밝혔고 연

립여당인 공명당 간부는 동시 선거는

무리다고말했다고니혼게이자이(日本

經濟)신문(닛케이)은전했다

아베총리는애초에동시선거로야당

의후보단일화구상을교란하고서압승

을 노릴 것으로 여겨졌으나 구마모토현

연쇄지진으로동시선거를생각하기어

려워졌다

반면 재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

상(8→10%)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

는 커지고있다소비세인상은당장지

진 피해 지역 주민의 가계 부담을 키우

는 일이고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나다 도모미(稻田

朋美) 자민당 정조회장은 20일 보도된

닛케이와의인터뷰에서소비세율을 1%

포인트만 올려 9%로 하는 절충안을 제

시하기도 했다 구마모토 연쇄 지진을

대지진으로규정할지의문제가남았으

나 소비세 인상을 보류할 명분이 생긴

상황이다 연합뉴스

일본 지진 7월 중참의원선거변수로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

대에속한필리핀에서또다시지진이일

어났다

20일(현지시각) 필리핀 화산지진연구

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7분께 필리

핀 남부지역다바오오리엔탈동북쪽 16

 지점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

다진원의깊이는 102다

현지 언론은유리창이나문이흔들리

는정도의진동으로 인명또는물적 피

해는보고되지않았다고전했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일본동남아뉴

질랜드등태평양제도북미 남미의해

안지역을 잇는 고리 모양의 지진화산

대로 최근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다 지

난 14일일본구마모토현에서규모 65

16일에콰도르에서규모 78의강진으로

대규모인명피해가발생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해안에서 지

난 15일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18일

각각규모 59의지진이일어났다

연합뉴스

필리핀남부서 50 지진인명 피해없어

1518일 이어 잇따라발생

소비세인상보류목소리도

미상원인준청문회서주장


